[image: ]
[bookmark: _Hlk533704436]통신3사, 금융약자 돕는
합작법인 만든다  
- 통신3 社 최초 합작법인 추진… 금융권 2개社 포함해 3일 합작투자계약 체결
- 금융약자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 기회 확대… ESG경영 및 사회적 가치 제고
- 통신 데이터 활용해 신규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목표
- “통신 정보 활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 접근성 확대 이뤄낼 것” 
	엠바고 : 배포 즉시 (※ 통신3사, SGI서울보증, KCB 에서도 동일 보도자료 배포)



[bookmark: _GoBack][2022. 8. 4]   

통신3사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신용평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bookmark: _Hlk109737893]SK텔레콤(대표 유영상, www.sktelecom.com)과 KT(대표 구현모, www.kt.com), LG 유플러스(대표 황현식, lguplus.com), 그리고 SGI서울보증(대표 유광열, www. sgic.co.kr), 코리아크레딧뷰로(대표 황종섭, www.koreacb.com, 이하 KCB)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통신 3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전문개인신용평가업 : 금융 정보가 아닌,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5개 社는 SGI 서울보증 본사에서 3일 오후 합작투자계약체결식을 진행하며,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 금융이력 부족자)를 대상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ESG 경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합작법인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의 통신정보를 기반으로 비금융 신용평가서비스를   활용한다. 

5개 社는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금융이력 부족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학생, 가정주부와 같은 금융약자들에게 대출한도는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등 폭넓은 금융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5개 社는 합작법인을 통해 비금융 신용평가사업을 시작으로 데이터 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5개 社는 합작법인 지분과 관련해 통신 3사가 각 26%의 지분을 출자하고, SGI서울보증 및 KCB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각 11%의 지분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현재 5개 社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준비법인 설립 · CEO 공개 모집 · 기업결합승인 후 사업권 신청 등 필요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통신 3사는 치열한 경쟁과는 별도로 고객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ESG 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공룡기업에 맞서 국내 ICT 생태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토종 앱마켓 공동 투자, 뛰어난 편의성과 보안성을 갖춘 본인 인증 서비스 PASS 협력, ESG 경영확산을 위한 공동 펀드 조성 등을 진행해왔다.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SGI서울보증은 기존 중금리 대출보증 운용역량을 바탕으로 통신정보 기반 신용평가서비스를 활용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KCB는 기존 개인신용평가업을 운영하던 신용평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국내 개인신용평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ookmark: _Hlk109918008][bookmark: _Hlk109742034]5개 社는 “통신3사가 힘을 합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업계 대표주자인 SGI서울보증, KCB와 함께 ESG가치 실현,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작법인의 성공적인 설립과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며, “특히, 비금융 신용평가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SGI서울보증,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 KT 최준기 본부장, SKT 장홍성 담당, LG 전경혜 담당, KCB 한창래 부사장, SGI 온민우 본부장이 SGI 서울보증 본사에서 3일 오후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모습.


▶ 관련 문의: SKT PR실 혁신PR팀 정욱(02-6100-3881)/ 이태훈 매니저 (02-610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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